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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 샤든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을 체험하며 
 

오하이오 샤든의 노틀담 수녀회는 노틀담 수녀회가 교직원으로 나가있는 중등 초등학교의 

평신도 교육자들과 수녀들에게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 체험(카리스마 

체험이라고도 알려진)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의 공동 조율자인 리사 노박 수녀와 도나 마리 팔러프수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직원 두 명과 수녀 한 명이 참가하는데, 카리스마 체험은 교육자들이 우리의 카리스마를 

배우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필기가 필요 없는 워크샵이고 직원 중심이며 

조용하거나 기도하는 분위기의 피정도 아니고 상호작용을 작업하는 것입니다. 개입하고 있는 

이들 때문에 각 체험이 고유하지만 모두가 공통된 결과를 가집니다. 즉, 참석자들이 노틀담 

수녀들의 존재 때문에 그들의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쇄신된 정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2000년 이래로, 다른 교육 기관에서 온 270이 넘는 일반 동료들과 

154명의 수녀들, 59명의 준회원들이 카리스마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카리스마 체험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노스 캐롤라이나 라레이의 카디널 기본스 

고등학교, 플로리다의 클리어 워터 센트런 가톨릭 고등학교, 

클리블랜드 센트럴 가톨릭 고등학교, 오하이오 린더스트의 쥴리 

비야르 학교,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메트로 가톨릭 학교, 켄터키 

커빙턴의 노틀담 아카데미, 오하이오 사우스 유클리드의 노틀담 

대학, 샤든에 있는 노틀담 초등학교와 노틀담 카테드랄 라틴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님과 성녀 쥴리의 삶은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에 대한 심오한 체험을 반영합니다. 기도 예식, 

크고 작은 토의 그룹, 발표 등은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에서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을 보았던 시간을 떠올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안내를 받아 본원 부지와 성당을 

돌아보고 수녀들과 함께 차를 들고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나는 어떻게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에 대한 표현을 살아가라고 부름 받았는가?” “나의 스탭 중에서 성녀 쥴리 

비야르와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지목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각자의 학교에 이 체험의 열매를 전달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토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체험이 어떻게 삶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한 참석자는 “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무력함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의 가장 깊은 영감이 

되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코스펠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카리스마를 생각해 

보았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게 있어 카리스마는 전부가 하느님에 대한 것이다-

진 횔케 수녀가 관구 성당에서 

수녀회 유산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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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안에서 살아 있고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으로 표현되는 

하느님의 열정이다. 이것은 오직 열정-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 있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열정에 관한 것이다.”   

 

도나 마리 팔러프 수녀 

 

 

 

  

 

 

 

 

 

 
 

노스 캐롤라이나의 카디널 기본스 고등학교의 현 교직원 

메리 진 코레이보 수녀, 크리스타 앤더스, 할 사전트가(뒷줄) 전 교장 테레시타 그레스코 수녀와 

전 교사 레넷 마셀로 수녀(앞줄)과 만나고 있다.  

 

 

캐롤 지글러 수녀와 캐티 칼라한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즐기고 있다.  

성당 공간 모임 중에 에밀리아 카스텔레티 

수녀, 빈센트 보나치, 도나 마리 팔러프 

수녀가 각 수녀들의 타일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